
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동시 차 심의 총평2025 ( ) 1■ 

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동시: 2025 ( )

ㅇ 회의일시 년 월 일 수: 2025 2 5 ( ) 15:00~16:03

ㅇ 회의장소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: 

ㅇ 심의위원명 가나다순 박효미 장옥관 장주식 심의위원 ( ) : , , 

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은 문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를 집중지원 창작지, 
원금을 포함 강연 발간 홍보 등 문학현장 후속활동에 대한 예술위 문학 플랫폼 연계 
활동까지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집중지원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. 
작가로 발돋움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, . 

동시 분야 심의기준은 예술위원회 지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과 지침 가이드에 따라 , 
그간 창작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으며 예술적 역량을 갖추었는가 년도 계획된 , 25
활동이 적절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본 사업지원을 통해 동시인으로서 새로운 성, 
취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온라인 사전채점 및 전수검토의견 작성 이, 
후 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.

동시분야 신청건수는 총 건 이중 결격건수 건을 제외 건이 심의 대상이 되었65 , 3 62
다 년 이후 동시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을 반영하는바 기존의 동시인들 뿐 아. 2010 , 
니라 새롭게 진입한 동시인들의 활약으로 인해 동시계의 눈부신 확장을 확인할 수 
있었다 이는 성인시를 쓰던 시인들이 동시 영역으로 편입 새로운 영역을 개척 확. , 
장 동시단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기존 동시에서 , . 
다루지 않았던 소재와 상상의 공간 확장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이는 한편으로. 
는 동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문제 등 향후 동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이 필요
한 시점임을 반증한다. 

동시계의 이러한 성장 안에서 동시인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로 어린이의 삶을 관
통하고 있는가 차별화된 자신만의 색채가 있는가 문학적 성취와 영향력은 어느 정, , 
도인가 이후 활동 역량 발전가능성은 기대할 만한 수준인가 하는 점들을 논의 지, , , 
표로 삼았다 환상과 현실을 융합 낯선 영역의 소리를 동심의 눈으로 해석한 동시집. , 
들 뛰어난 언어구사력을 바탕으로 소재를 확장시킨 동시집들 독특한 상상력을 동시, , 
와 접목시켜 자기 고유영역을 만들어 낸 동시집들을 주목했다 또한 현실에 질문을 . 
던져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동시들에 대해 논의했다, . 

차 선정된 작가들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 1
언어 시적 영역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현역에서 , . 
활동하고 있는 동시인이라는 점도 공통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.

한편 어린이들이 직접 동시를 읽고 어떤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는가 이는 뛰어난 언, 
어로 잘 쓴 시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는 울림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, 
는 대목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쓰는 게 동시의 본질인바 언어유. , 
희에 치중한 나머지 어린이의 삶과 멀어질 수 있는 우려는 늘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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